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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보도시점 2023. 7. 11.(화) 배포 즉시 배포 2023. 7. 11.(화) 18:00

｢2023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｣
발간 계기 좌담회 개최 결과

□ 통일부는 ｢2023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｣ 발간 계기 좌담회를 7월 11일(화) 

10시부터 11시 50분까지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.

  o 이번 좌담회를 주관한 이정훈 통일미래기획위원장은 현재 윤석열 정부가 

북한인권 문제에서 지난 정부의 수동적 입장을 극복하고 명백한 정책적 

우선순위를 두고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며,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｢2023 

북한인권보고서｣ 발간의 의의를 평가하였습니다. 

  o 최용석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장은 ｢2023 북한인권보고서｣가 ▵최신의 

풍부한 탈북민 증언을 바탕으로, ▵국제인권규약 상의 권리를 망라하여, 

▵인권침해 사실을 부연 설명하는 정보(북한의 정책·시스템·용어 등)도 포함하여 

서술되었다는 특징을 설명하였습니다.

  o 고영환 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은 대한민국 정부의 ｢2023 북한인권

보고서｣ 발간이 북한에게는 인권 유린을 주저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수 

있고, 북한의 인권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여론을 형성하는 

데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.

  o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대표는 탈북민으로서 ｢북한인권보고서｣는 한국 

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‘국가의 보호책임’으로 인식하고 그 책무를 잊지 

않는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하며 동 보고서의 발간을 환영하였습니다.

   *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대표는 ‘지난 정부에서 북한 눈치를 보며 ｢북한인권법｣에
규정된 보고서 발간을 하지 못하고 유엔 북한인권결의에도 기권한 것은 가해자 입장
에서의 비인간적 조치라 생각한다’고 언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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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o 이미영 님(가명)은 ｢2023 북한인권보고서｣의 증언자 중 한 분으로, 북한에서 

장애인으로서 부당하게 겪었던 차별의 고통과 경험을 이야기하시고, 탈북하여 

대한민국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.

  o 이번 좌담회에는 로이터, 코리아헤럴드, 코리아타임즈 등의 외신과 미국, 

캐나다 등 주한 외국공관에서도 다수 참석하였습니다.

   * 캐나다 대사관 관계자, 캐나다 외무장관의 ‘｢2023 북한인권보고서｣ 발간 환영’ 입장 전언

□ 통일부는 이번 좌담회를 계기로 보다 많은 분들이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게 

되기를 기대하며, 앞으로도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.

 ※ 붙임 : 1. 좌담회 세부 프로그램  2. 좌담회 행사 사진

담당 부서 인권인도실 책임자 과  장 박성림 (02-2100-2310)

북한인권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홍해련 (02-2100-2311)

   

http://www.korea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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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1붙임1  좌담회 세부 프로그램

 개 요

o 일시·장소 : ‘23.7.11.(화) 10:00~11:40,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

o 주     제 : ｢2023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｣ 발간 의의

 프로그램 

* 행사전체 영어로 진행(한→영만 순차통역)

일정 프로그램

10:00~10:05
§ 개회 및 참석자 소개
  (사회 : 홍석훈 창원대 교수)

10:05∼11:10

(1인당 13분)

§ ｢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｣ 의의
(이정훈 통일미래기획위원장) 

§ ｢2023 북한인권보고서｣ 특징

(최용석 북한인권기록센터장) 

§ ｢2023 북한인권보고서｣와 북한인권 증진 전략
(고영환 前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) 

§ 탈북민이 본 ｢2023 북한인권보고서｣ 의미

(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대표) 

§ ｢2023 북한인권보고서｣ 속 북한인권 실태
(북한이탈주민 이미영(가명))

11:10~11:40 § 질의응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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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2붙임2  좌담회 행사 사진


